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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우 장관,“국토부가 솔선수범하여 건설현장 안전강화” 

- 13일, 전국 국토청·국토사무소 합동 워크숍에서 안전과 청렴 다짐 - 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3일(수) 오후 2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

에서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, 18개 

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.

ㅇ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합동 워크숍으로, 

각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을 강화하고,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

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개최하였다.

□ 이날 워크숍에서는 “국민과 通하는 도로, ‘안전’으로 탄탄하게! ‘청렴’으로 

든든하게!”를 슬로건으로 내걸고,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

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 

ㅇ 각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가디언으로 지정하여, 소규모 건설

현장 중 위험요인이 많은 현장은 간부진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시간으로 

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,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 전담 감리원을 추가 

배치한다.

 ㅇ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일선 

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한 

다양한 방안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. 

□ 박 장관은 “낡은 관행과 타성에서 비롯된 한순간의 방심이 자칫 사고로 

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,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보다 새롭게 

변화해 나가야 한다”면서,

ㅇ “그간 소홀했던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,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

직원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 



- 2 -

□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“직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

장관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”이라고 하면서, 

ㅇ “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

각오를 다지기를 바란다”라고 덧붙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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